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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우수한 취업 성과를 이룬 동신대학교가 학생들이 행복한, 

강한 지방대학으로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지난 7월 15일 취임한 이주희 총장은 “학생이 행복한 대학, 지역과 상생

하는 공유 대학, 구성원과 끝까지 함께 하는 대학을 만들겠다”고 말

했다.

대학은 학생이 배우고 싶은 공부를 하도록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교육 과정을 도입하고 이론보다 실천 중심 교육으로 ‘잘 가르

치는 대학’, ‘취업에 강한 대학’이라는 동신대의 장점을 더욱 키울 방침

이다.

2022년 1월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발표된 동신대 취업률은 65.2％로, 

광주·전남지역 졸업생 1천 명 이상 일반대학 가운데 가장 높다. 전국 4

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61％보다도 높다. 동신대는 취업률에서 지난 

2011년 발표 이후 10년 이상 1

위 자리를 지켰다.

취업의 질적 수준도 우수하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공기업, 공단 등 공공기관에 

33명이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같은 기간 7급 수습공무원을 

비롯해 국가 및 지방직 공무

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 장교, 전문상담교사, 공립

유치원 교사, 영양교사 등 공

동신대, 학생이 행복한 대학·강한 지방대학 ‘도약’
무원 228명을 배출했다.

높은 국가시험 합격률을 바탕으로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방사선학

과·작업치료학과·언어치료학과 등 보건 계열 학과의 취업 성과도 눈에 

띈다. 이 학과 출신이 지난해 54명, 2020년 50명씩 대학병원과 수도권 

대형 병원에 취업했다.

동신대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140여 개 비교과 프로

그램 운영, 실천 중심 교육, 하이브리드 수업 등을 통해 학생들이 역량

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한다.

또 학생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마일리지 장학

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학생에게 동기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동신대는 지역과 상생하는 공유대학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

획이다.

동신대는 ▲ 한의학 연구, 바이오센터, 국가지원사업, 특성화 연구 등

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지원 ▲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지역사회와 

공유 ▲ 지역 소외계층과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한 안

전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민 특성과 사회 수요를 충족시키

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동신대가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연구기지 역할은 물

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든든한 지원군과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

는 동반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주희 총장은 “변화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방대학의 위

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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